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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에품종의 발전

	 
	  우리나라 누에품종의 발전사를 시대별로 보면 1900년까지는 재래종인 1화성 3면잠 누에를 사육하였고, 그 후 1920년까지는 일본에서 도입된 4면잠 누에 원종이 보급되었다. 1대교잡종이 원종에 비해 사육이 쉽고 고치수량이 많은 유리한 점이 알려지게 되어 1920년대부터 도입 교잡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1925년경에는 1대교잡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1950년대에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 육성된 누에품종이 보급되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육성된 누에품종이 장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1980년대는 누에가 강건하고 고치수량이 많은 품종위주로 육성하였고, 1990년대에는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잠종생산 생력형인 한성품종 육성에 주력한 결과, 한성황견품종(암 : 노랑고치, 수 : 흰고치)과 한성반문품종(암 : 무늬누에, 수 : 무늬 없는 누에)등을 육성하게 되었다. 또 고치를 짓지 않는 품종(나용)을 이용한 누에 동충하초 생산에 적합한 나용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강건 다수성을 기본으로 하여 다변화되는 용도에 따른 누에품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즉, 누에가 견물질 생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불량환경에 강한 저항성 품종, 세섬도 장사장 품종, 극태섬도 품종, 다양한 색깔의 색견품종, 쌍고치 품종, 장사장 품종 및 면견품종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견물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비대충체를 이용한 누에혈당강하제 생산용 품종 등 약용 및 식용품종으로, 그리고 누에 핵다각체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터페론 생산 등 생명공학관련 품종 등에 적합한 다기능성 누에품종의 육성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2. 누에 장려품종의 현황과 주요특성

	 
	  누에품종은 사육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이 달라서 봄누에때는 기상조건과 뽕잎의 질이 누에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고치질이 좋은 품종이 필요하고, 여름과 가을누에 때는 사육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고치질보다 유충이 튼튼한 누에품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사육시기에 따라 다른 품종이 장려 보급되고 있는데 2001년 현재 봄누에 7품종, 여름·가을누에 4품종 및 봄 가을 겸용품종 2품종 등 총 13품종이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을 누에품종으로 1974년도에 지정된 사성잠으로 지정 당시 충견질면에서 탁월한 생산성을 보였고 누에치기도 쉬워서 2001년 현재까지도 보급되고 있는 최장수 품종이다. 인공사료를 잘먹는 누에품종으로서는 1983년도에 봄 가을 겸용품종으로 지정된 백옥잠은 충견질도 우수하고 인공사료도 잘먹어서 손색이 없는 품종이나 2001년 현재까지도 잠123의 산란성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이다. 잠종생산 생력형 편친한성 반문품종으로서는 1986년 가을누에품종으로 지정된 대성잠이 있다. 
  1994년에 지정된 세광잠은 누에유충은 강건하나 고치 1개 무게가 가벼워서 수량성은 낮지만, 섬도(실의 굵기)가 가늘고(2.31데니어) 실 길이가 길어서(1,685m) 여성용 고급의류 제조에 적합한 특수품종으로 특수견직물 생산을 위한 가는 실을 생산하는 품종이며, 금옥잠은 애누에 인공사료 적합성 품종으로 강건 다수성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표 1. 누에 장려품종 현황 (2001년도) 

구 분

품 종 명

교배조합명

육성기관

지정
년도

장려
잠기

주 요 특 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성잠(四星蠶)
장춘잠(長春蠶)
백옥잠(白玉蠶)
대성잠(大成蠶) 

부농잠(富農蠶)
세광잠(細光蠶)
금옥잠(錦玉蠶)
황원잠(黃元蠶)

광식잠(廣食蠶)
춘강잠(春强蠶)
양원잠(兩原蠶)
춘수잠(春秀蠶)
하초잠(夏草蠶)

잠113×잠114
잠119×잠120
잠123×잠124
잠125×잠126 

잠133×잠134
잠301×잠302
잠125×잠140
잠303×잠304

잠305×잠306
잠303×잠142
잠143×잠144
잠145×잠146
잠307×잠126

잠업시험장
″
″
″ 

″
″
″
잠사곤충 연구소
″
잠사곤충부
″
″
″

1974
1978
1983
1986 

1991
1994
1994
1995

1997
1997
1997
2000
2001

하·추
춘
춘·추
하·추 

춘
춘
춘
춘

하·추
춘
춘·추
춘
추

강건다수성, 산란성 우수
잠120 한성반문, 다사량
인공사료 적품종
잠126 한성반문,
강건다수성 
잠134 한성반문, 다사량
세섬도 품종
인공사료 적품종
잠304 한성황견 

광식성 품종
강건 다수성
양친원종 한성반문 
강건 다수성 
고치를 짓지 않는 품종 



	 
	 
	 
	 
	 
	 

	 
	  1995년에 지정된 황원잠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황견(암 : 노란고치, 수 : 흰고치) 누에품종으로서, 고치색으로 암수구분 실켜기가 가능하여 고급사 제조가 가능하고, 보급종을 만들때 암수감별 노력이 기존 방법인 성징(性徵)에 의해 감별하는 것보다 노력이 약 27％가 절감되어 잠종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품종이다.
  1997년 봄 가을 겸용 품종으로 지정된 양원잠은 양친 원종 모두가 한성 반문(암 : 무늬 있는 누에, 수 : 무늬 없는 누에)이기 때문에 교잡종에서도 유충무늬로 암수감별을 할 수 있어 실용화 측면에서 볼 때 감별능률이 편친 한성반문품종보다 훨씬 뛰어난다. 특히 이 품종은 암수로 구분하여 이용되는 기능성 소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잠종 생산노력을 20％나 절감할 수 있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육성된 생력화 적합 품종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지정된 하초잠 품종은 고치를 짓지 않고 1만두 번데기 생산량이 24% 많고, 누에 동충하초를 생산할 때 고치를 자르는 노력이 필요 없어 누에 동충하초 생산노력을 34％나 절감할 수 있으며 혈당강하제 생산용, 인터페론 및 유용물질 생산 등 고치가 불필요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품종으로도 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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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성 반문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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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성 황견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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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성 흑란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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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품종(좌) 나용품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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